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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하나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여

전히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상황에서 작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

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리자 최근 국내에도 동성혼을 인정하라는 요구

가 법원에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사회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적 가치관이 주류

가 아님을 주장하는 신문 사설도 등장하고 있으며(Brooks, 2015) 이러한 흐름 또한 한

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제는 단지 동성애를 정당

화하기보다는 동성혼의 합법성으로 논쟁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러나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만일 동

성 간의 결혼이 민주적 토론을 통한 시민적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소수의 법관

들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심각한 갈등 및 위협요

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 나아가 이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볼 때 남녀 간의 결혼 

제도를 제정하시고 가정을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 실현되도록 경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정면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기독지성인들과 교회는 이러한 동성애 및 동성혼 논란의 본질적 심

각성을 다시금 깊이 인식하면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반동성애 및 반동성혼 

운동이 보여준 여러 문제점들을 교훈 삼아 동성혼에 대한 보다 깊은 학술적 연구 및 

실천적 전략을 세워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동성애에 관

해서는 여러 연구도 적지 않았고(양승훈, 2003; 신득일, 2009; 이상원, 2010; 길원평, 민

성길, 2014 등) 가정 및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룬 논문 및 저술도 있었으며(Briscoe, 

2005; 김영한, 2015) 이에 관한 학술적인 모임들도 있었다. 하지만 동성혼에 관해 심도 

있는 기독교 세계관적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

추려고 한다.

우선 동성애와 구별되는 동성혼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성애란 

1) 물론 여기서 민주적 토론과 시민적 합의가 궁극적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필자가 의도

하는 것은 동성혼의 문제는 너무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이므로 소수 법관들에 의해 결정되기 전

에 최소한 그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에 필자는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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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사랑 및 성적 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이지만 동성혼은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성혼과 동일한 결혼으로 합법화한다는 점에서 동성애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동성애란 사실 고대부터 있어온 오래된 현상이라고 하지만 동

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

의 등장과 함께 소위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공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고 작년에는 미국에서도 

합법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2013년 9월 결혼한 후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

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 커플은 2014년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

을 내었고 법원은 지난 2016년 5월 25일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

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 결정

했다. 그러나 이들은 항고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소송은 계속해서 제기될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2016/05/26/2016052601682.html).2) 

이런 상황 속에서 본 논문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혼

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우선 창조 질서에 나타난 결혼의 기원에 관해 살펴 본 

후에 이것이 어떻게 타락되었으며 동성애 및 동성혼이 언제부터 어떻게 대두되기 시

작했는지를 분석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건강한 결혼 및 가정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 후에 이 동성혼 이슈에 대한 한국 

교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함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2) 이러한 법적 논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다양한 학술논문들이 발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기독학자들이 지난 2016년 5월 28일에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

구모임”(약칭 결가연)이라는 단체도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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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성혼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고찰

1. 창조적 관점에서 본 결혼 및 가정

(1) 결혼 및 가정의 존재 이유

결혼과 가정은 원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다. 결혼이 

존재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며 그를 돕는 반

려자(伴侶者, companionship),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2

장 18절은 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남자라 하더라도 돕는 배필(help 

mate)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고 남자 자신도 외로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만들기로 작정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남성의 반려자로 다른 남성을 만들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여

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즉 동성혼이 아닌 이성혼(異性婚)이 결혼과 가정의 

기원이라는 점이다.

(2) 결혼 및 가정의 기원: 이성혼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과정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말하고 있다. 즉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시고 그 뽑은 갈빗

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이다(창 2:21-22).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고전적인 신학자요 성경주석학자인 매튜 헨리

(Matthew Henry)의 해석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기 위해 

머리에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남자에게 지배당하거나 차별받지 않기 위해 발에서 만들어

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고 남자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심장

에 가까운 갈비뼈로 만들어진 것이다(www.ccel.org/h/henry/mhc2/MHC01002.HTM).3) 여

기서 우리는 결혼의 기원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결혼은 한 남자와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not made out of his head to rule over him, nor out of his feet to be 

trampled upon by him, but out of his side to be equal with him, under his arm to be protected, 

and near his heart to be bel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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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가 서로 평등한 지위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평생 함께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

의 설계요 디자인인 것이다. 

특히 여성은 창조의 최종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탄성을 발하며 이렇게 고백한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

를 것이다.”(창 2:23)4) 나아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이 될 때 여

기에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수치를 가려야 할 옷도 필요 없고, 더욱 아름답게 장

식할 필요도 없었다. 죄가 없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

지 않았다”고 말한다(창 2:25).

(3) 결혼 및 가정의 중심: 이성 부부간의 언약관계

나아가 남편과 아내는 전인격적 연합 관계이며, 이것이 결혼의 핵심을 이루는 부부

관계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혼의 성립 조건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창 2:24). 즉, 남자와 여자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한 

몸을 이루는 이성혼, 이것이 결혼의 본질이며 가정의 시작이다. 

이것은 부자(父子)관계를 가정의 근간으로 생각하는 동양의 유교적 가정관과는 근본

적인 대조를 이룬다. 유교는 삼강오륜에서 볼 수 있듯이 부위자강(父爲子綱)이 부위부

강(夫爲婦綱)보다 앞서며 부자유친(父子有親)이 부부유별(夫婦有別)보다 앞선다. 이는 

무엇보다도 생물학적이며 혈연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가정 및 결혼관이다(손봉호, 

1993: 29). 그러나 성경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부부간의 언약 관계적 결혼이

라고 말한다. 부부는 사실 결혼 전까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다. 오직 부부로 서약하

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헌신할 때 결혼 및 가정은 성립되는 것이다. 혈연 지향적이거

나 남성 우위적인 결혼 및 가정관이 아니라 언약 중심적이요 남녀 평등적인 결혼 및 

가정관을 보여준다. 심지어 프레드 로워리(Fred Lowery)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결혼은 

단지 남편과 아내와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평생의 언약임을 강조한다

(Lowery, 임종원 역, 2003). 이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유교적 결혼관도 

4) 본 논문에 인용된 모든 성경 구절들은 표준 새번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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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혼을 전제로 하고 있지 동성혼을 말한 적은 없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는 유교적 

결혼관도 기독교적 결혼관과 일치한다.

나아가 성경은 부모 자녀관계가 가정의 근본이 아니라 이성적 부부관계가 우선하며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우선시한다. 수직 관계를 지향하는 사회는 여성이 

차별받기 쉽다. 실제로 유교사회는 여성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던 사회였다. 남아 선호 

사상, 남자 중심적 세계관에 의해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

고, 각종 차별을 감수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성적 부부가 서로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

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것이 결혼이요 가정의 시작이라고 보는 성경적 가정관에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실제로 조선시대 말기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지위

가 향상되었고 교육의 기회도 주어진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정희영, 

2012). 

언약을 강조하는 결혼을 이루는 조건은 오직 하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하고 그 약속을 평생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는 인간이 만든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적 질서이다. 그러

므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혼이란 젊어서 만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

하게 살겠다고 맹세하고 결혼한 동반자인 아내를 배신하는 것이며 경건한 자손을 원

하시는 하나님, 영육 간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이혼뿐만 아니라 아

내를 학대하는 것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말 2:14-16).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혼에 대해 교훈하시면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이유

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일 뿐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며 부부는 이제 한 몸이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됨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막 

10:2-9). 나아가 부부 관계 이외의 모든 간음은 죄라고 선포하셨다(막 10:11-12).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결혼에 관해 권면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

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며 동일한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은 어디까지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 정절의 성적 결합(sexual union 

with exclusive fidelity)을 통한 언약적 헌신의 평생 연합(a covenantal commitment in 

lifelong union)인 일부일처제(Hetero-sexual monogamy)를 통해 성립되므로 모든 형태

의 일부다처제나 축첩제도 그리고 동성혼(same-sex marriage)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

는 것이다(박혜원, 2005: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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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및 가정의 사명: 문화 명령

이러한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게 축복하

시면서 세상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며 모든 채소를 식물로 주셨다(창 

1:26-29). 서로 사랑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조된 세계를 개발하고 보존함으로(창 

2:15)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하는 문화적 사명(文化的 使命, Cultural Mandate), 

이것이 바로 가정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시 말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를 낳고 창조 세계를 연구하여 발전시키면서도 그 

질서를 보존하여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피조계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드

러내어야(unfolding or opening up) 할 책임을 가진 것이다. 즉 가정은 하나의 완성품

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Wort)에 대한 온전한 응답(Antwort)으로 결정되는 것이다(최용

준, 2014: 135-156).

(5) 결혼 및 가정의 축복: 자녀

그러므로 가정은 먼저 한 남자와 한 아내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결혼에 의해 성

립되지만 동시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의해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며 내적으로 그 의

미는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부모는 축복과 은혜의 상징인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하

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명령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사랑은 부모

와 자녀간의 사랑에 의해 더욱 성숙해진다. 따라서 가정의 두 중요한 요소는 부부 관

계와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부 관계는 언약적 관계가 중심적이지만 부모

와 자녀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가 기본적이다. 따라서 결혼과 가정, 부부와 자녀는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많은 부부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다. 부부만의 삶을 즐기고 자녀를 가짐

으로 져야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싫기 때문이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이기주의 때문이다. 이것이 결국 인공유산이라고 하는 살인죄를 낳게 되는 중요한 요

인이 되었고 서구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것은 분명 원래적 가정의 모습은 아니다. 성경은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

물이요, 태 안에 들어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한다(시 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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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분명히 부담(burden)이 아니라 축복(blessing)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동성혼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 일단 생물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 물

론 입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입양된 자녀가 과연 건강한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

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증가할 경우 다음 세대는 더욱 감소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 점은 동성혼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6) 결혼 및 가정의 구조원리

이러한 의미에서 네덜란드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는 결혼 및 가정의 전형적 구조 원리를 분석하면서 가정이란 무엇보다도 

‘자연적인 공동체(natural community)’라고 규정한다(Dooyeweerd, 1984: 265). 물론 이 

가정의 내적 구조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언약에 기초해 있으며 그 부부와 자녀를 포

함한다. 그리고 가정의 기초는 ‘생물적’ 양상이며 인도지침은 ‘도덕적’ 양상으로 본다. 

생물적 양상이 기초 기능인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그 결과 혈육인 자녀들

을 낳게 되며 그 부부와 자녀들에 의해 가정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가정을 

바르게 인도하는 양상은 사랑의 언약이 중심된 도덕적이며 윤리적 양상인 것이다.

이 윤리적 양상의 핵심 계명은 십계명 중 제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이다. 이 

부모 공경이야말로 가족들 간의 친밀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 주는 본질적 요소이며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규범이다. 하지만 이 계명은 단지 자녀들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들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책임도 동시에 강조한다(엡 6:4). 특히 가장은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신앙적 지

도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불쌍히 여기면서도(시 103:13; 

눅 15), 필요한 경우에는 근실한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다(잠 3:12). 따라서 가정은 그

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여베

르트는 성경적 가정관을 이렇게 요약한다. “가정은 부모와 그 직계 자녀들 사이에 혈

연관계에 기초한 사랑의 전형적인 공동체이다. 이것은 하늘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 

간에 나타난 사랑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간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

계도 반영하는 것이다.”(Dooyeweerd, 1984: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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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창 1:31) 결혼 및 가정의 모습은 그

리 오래 가지 않았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파탄에 이르게 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2. 결혼 및 가정의 타락

(1) 타락의 과정

가정이 타락하게 된 과정을 창세기 3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여 여자에게 유혹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물으면서 그가 직접 듣지 못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뱀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면

서 질문한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는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고 ‘반드시 죽는다

(you will surely die)’는 경고를 약화시켜 ‘죽는다(you will die)’고 대답한다. 바로 그 

틈을 노린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하였고 나아가 그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강력한 호기심을 유발

시킨다. 

그러자 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 남편과 의논하지도 않은 채 결국 그 열매를 따먹

고 남편도 그것을 먹어 함께 타락하고 만다. 지금도 가정의 타락은 대부분 이러한 요

소들에 의해 일어난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동성혼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창조적 질서를 무시하고 그 언약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정욕

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이혼’, ‘간음’ 또는 ‘동성혼’ 등의 선악과를 따

먹게 되는 것이다. 

5) 원문은 다음과 같다. “It presents the family as a typical normative bond of love, based upon the 

natural ties of blood between parents and their immediate off-spring. This is a reflection of the 

bond of love between the Heavenly Father and His human children, unbreakably bound to the tie 

between Christ and his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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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락의 일차적 결과

타락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깨닫

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 치마를 엮어 몸을 가린 후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

이에 숨게 된다. 즉 한 몸인 부부는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서 교제가 

단절되었으며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단지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지 결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곧 말라버릴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

려 보려는 시도였다.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결

국 헛수고에 불과함을 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깨닫게 된다. 인간의 의는 이사야 선지자

가 말한 대로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사 64:6). 이제 남자와 여자를 위해 만드신 ‘기쁨

(delight)’의 뜻을 가진 ‘에덴’ 동산은 이제 더 이상 기쁨의 동산이 아니라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 그 또한 허사였

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기 때문이다(시 139:7-10).

(3)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부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떨어진 지점에서 다

시 시작하신다. 그러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그 현재 위치를 명확히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가장인 남자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다(창 3:9). 그러나 아담은 벗은 몸인 것

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피상적인 답변을 한다(창 3:10).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사로 잡혀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그러자 하나

님께서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었는지,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고 다시 초

점을 맞춰 물으신다(창 3:11). 그러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었다(창 3:12). 결국 문제의 핵심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에 책임을 일차적으로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리는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

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자에게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묻자 하와도 핑

계 대며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창 3:13).

동성혼을 포함한 모든 왜곡된 가정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 즉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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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와 전가 그리고 합리화인 것이다. 나아가 더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것이다. 이제 가정은 더 이상 이 타락한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

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 처했다. 여기에 참된 평안은 없다. 

이렇게 범죄, 타락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먼저 여자를 유혹하여 죄를 짓

도록 만든 뱀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신다(창 3:14a). 그리고 타락한 여자와 남자에게

도 심판을 내리신다(창 3:16-19). 즉 타락 이전에 있던 부부 사이의 사랑과 연합의 친

밀한 교제 대신에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관계로 변질되어 남성 우위적이며 여성 종

속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이루어지고 아내들은 남편을 ‘나의 주’

라고 부르면서 온갖 차별과 학대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박혜원, 2005: 181). 나아

가 인간 자신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인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마

침내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망의 노예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가정, 그 가정을 통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이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것이 결국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에덴동산에서 추방된다. 그리고 

이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사자들로 하여

금 그 동쪽 입구를 지키게 하신다(창 3:22-24).

(4) 타락한 가정의 모습들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가정은 결국 여러 가지 모습들로 뒤틀리기 시작했다. 남편과 

아내,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면서, 가정의 아름다움은 

일부다처, 간음, 동성애, 매춘, 이혼 등에 의해 왜곡되고 변형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

서 우리는 죄의 모습이 마치 바이러스나 기생충과 같음을 보게 된다. 컴퓨터에 바이러

스가 들어오면 하드웨어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

지 않게 되어 결국 컴퓨터 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의 신체에 기

생충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구조는 그대로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영양분을 잃어버리면

서 점점 쇠약해 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이라는 창조 구조 자체는 창조주께서 질서 

있고 지혜롭게 만드신 아름답고 귀한 조직이지만 죄로 인하여 그 방향이 잘못되어짐

으로 결국 문화의 개현이나 발전 또한 뒤틀린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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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의 갈등이며 가인에 의한 아벨의 무고한 죽음이다(창 4:1-15).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금이 가자 자녀들 간에도 죄가 지배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형과 동생 간에 사랑

과 우애보다는 미움과 시기가 지배하게 된다. 나아가 가인의 후예들은 점점 에덴의 동

쪽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타락한 문명을 건설해 나간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도시)

을 건축하고 무기를 제작하며 라멕은 일부일처제라는 하나님의 규범과 어긋나게 자기 

욕심을 따라 두 아내를 취하면서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창 4:23-24).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죄로 가득 찬 역사였다. 가정도 한 남자와 한 여자

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랑의 언약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의해 좌우되었다. 나아가 남녀관계도 변질되어 동성애가 점증하고 일부다처제로 변하

면서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삶도 부패했다고 탄식하셨다(창 

6:11-12). 인간이 타락하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죄의 영향으로 허무한데 굴복하였다(롬 

8:20).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한 노아의 가정

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던 노아와 그의 

가정 그리고 그가 방주로 데려간 짐승들만 구원을 받았다. 

아브라함과 사라 또한 노아의 가정 못지않게 믿음으로 순종한 모범적인 가정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지 않고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다. 그

러나 그들에게도 죄의 유혹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

면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으며 그들에게 아들이 없자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종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는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했다.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을 낳기는 했으나 결국 그 아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갈등의 씨앗이 되었다. 

반면에 가정이 타락한 모습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은 역시 소돔과 고모

라의 멸망 그리고 그와 관련된 롯과 그 딸들 간의 관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

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가정과는 반대로 롯은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을 선택

하여 가다가 결국 동성애 등으로 극도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 

거기서 살던 롯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다 아내를 잃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딸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이다(창 19).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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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중에 특히 근친상간, 간음,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 그리고 수간 등과 더불어 동성애 및 동성혼을 분

명히 금하셨다(레 18:22).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은 이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고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 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레 18:24-25). 나아

가 동성애/동성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경고하셨다(레 20:13). 

이러한 계명이 있다는 것은 당시 가나안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암

시하는 것이다. 나아가 르호보암 왕 시절에도 백성들은 여러 군데 산당, 우상 및 목상

을 만들었으며 그 신전에 남창들이 있어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아 행함으로 

주님의 진노를 격발하기도 하였다(왕상 14:22-24).

신약 시대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이방인들의 부패한 삶에도 동

성애가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롬 1:26-27). 나아가 이들은 이러한 잘못을 정

당화한다고 지적한다(롬 1:32).

(5) 종말의 징조들

많은 선지자들은 가정의 파괴가 종말의 징조라고 예언하고 있다. 가령 미가 선지자

는 장차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사람일 것이라고 하였고(믹 7:6),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이미 형제간, 부모 자식 간에 살인이 일어나며(막 13:12)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마 24:12). 현대 사회에 만연하는 여러 

종류의 가정 파괴 현상은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

고하셨듯이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

님의 법을 무시하여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눅 17:27). 나아가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타락의 모습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한

다(딤후 3:1b-5).

실제로 한국 사회의 경우 가정은 더 이상 가족들이 정서적 안정을 누리는 곳이 아

니라 조성돈이 지적한 대로 ‘성공을 위한 훈련소’로 전락하고 있다(조성돈, 2005: 59). 

즉 경쟁사회라고 하는 격전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사를 양성하는 곳이 되고만 것이

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조기 유학으로 말미암는 기러기 아빠가 양산되어 이산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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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암은 각종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부모 중 한 

쪽이 없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쉽게 전락하여 사회문

제화 되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 및 차별금

지법 제정 주장 나아가 동성혼의 합법화 등 평등을 이용하여 건강한 가정 및 사회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가정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가? 있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3. 건강한 이성적 결혼의 회복 및 가정의 구속

(1) 영적 전쟁 선포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가정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해 가장 근본적인 처방을 내리셨다.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를 통해 타락한 가정을 구속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가정을 타락

하게 만든 사탄에 대해 여자와 원수(enmity)가 되게 하고, 그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 영적 대립관계(spiritual antithesis)가 형성되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

셨다(창 3:15). 여기서 물론 여자의 자손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타락한 가정이 되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하여 

메시아를 탄생하게 되는 경건한 가정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 그리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2) 최초의 구속 언약

이러한 구속의 약속이 선포되자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비로소 하와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즉 구속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다(창 3:20).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해 회복될 소망을 바

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신다(창 

3:21).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이 희생되어야 한다. 그 희생을 통해 남자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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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물과 수치는 덮인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단적으로 보여주

는 상징이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그 분의 의가 우리의 모든 불의를 덮는 것이다. 우리가 그 분을 믿음

으로 의롭게 되며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3) 회복된 가정의 모습들

이 회복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정에서 엿볼 수 있다. 즉 구속의 은총은 한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임한다. 홍수 때에도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

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에도 롯의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았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할 때에도 야곱의 모든 가족은 요셉에 의해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

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가족들이 함께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라고 말씀하신다(출 12:21).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도 가족을 기준으로 계수한 것을 볼 수 있고 여

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도 라합의 가족은 라합의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기업을 나눌 때에도 지파와 가족별로 제비

를 뽑아 나누었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는 동성애를 엄격히 금하여 건강한 가정을 회복

시키려 노력한 왕들이 있었다. 가령 유다의 아사왕은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

내었으며(왕상 15:12),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도 아직까지 남아 있던 성전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내쫓았다(왕상 22:46).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 

잔치였다. 결혼을 축복하시면서 건강한 가정이 타락으로부터 구속되고 회복되어 진정

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재성을 보여 주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 가나에서 두 번째로 행하신 기적은 그곳에 있던 왕의 신하 아들의 병을 고

쳐 주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가 종들로부터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

을 듣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요 4:53). 또한 사마리아 수가성에

서 만난 여인은 그야말로 가정생활이 파산지경에 이른 상황이었다. 남편을 다섯 번이

나 바꾸었으나 참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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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성애와 동성혼에 빠

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난다면 분명히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

고 있으며 이요나 목사와 같은 실례도 있다. 

고넬료의 가정 또한 비록 이방인의 가정이었으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어 온 가

족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경험한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

건이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가정도 위함임을 깨닫게 해 

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행 10:1-48). 이런 뜻에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

게 주 예수를 믿으면 그와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임을 선포한다(행 16:31). 실제로 이 

로마 간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믿어 세례를 받았다. 따라서 예수 그

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실재하고 있음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 중에 가정이 구속되어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성경의 여러 군

데에서 볼 수 있다. 

이와 반면에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가족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와 함께 가족들

도 심판을 받았으며(출 7:25)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바로 키우지 못해 결국 함께 불행

한 최후를 맞이하였고(삼상 4:11-18), 사울 왕도 교만하다가 결국 온 가족이 함께 전멸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대상 10:6). 

그러므로 구속 받은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면

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고 깨닫게 된다.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

육하면서 경건의 본을 보일 때 그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 디모데는 외

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깨끗한 신앙을 물려받아 초대 교회의 귀한 일군이 되

었다(딤후 1:5).  

(4) 구속 받은 가정의 윤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며(고후 5:17) 따라서 구속 

받은 가정 또한 이 세상의 가정과는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타락의 

결과로 생겨난 모든 불의와 불평등, 갈등과 압제, 착취와 굴종 등 모든 차별이 사라지

고 새 창조의 질서인 의와 평강, 평등과 섬김, 사랑과 피차 순종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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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부부 관계에 대해 권면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께 순종

하듯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며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자

신을 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한다(엡 5:26-28).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고 이 질서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적 질서이다. 아내는 남편에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고 그러한 가정이 모인 교회는 이 땅

에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로 주님께서 교회

를 사랑하신 그 희생적 섬김의 사랑을 의미한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서 가정을 인도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결코 아내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연약한 그릇’임을 이

해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해야 한다(벧전 3:7). 부부간

의 언약관계는 전적으로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면

서도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며 가사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여권이 신장

되었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의 권위마저 무시하게 되면 그 부부 또는 가정은 깨어질 

위험이 많다. 피차 복종하되 서로의 본분을 다할 때 건강한 부부 생활 및 가정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 체계 및 질서를 권력 행사를 

통한 억압의 기제로 이해하면서 거부한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가정에 대한 신

적 기원 및 권위 전체를 부인하고 동성혼을 주장함으로 건강한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관계를 그리

스도와 교회간의 사랑과 교제의 예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천국을 설명하실 때마다 

예수께서는 자주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 잔치와 같다고 하셨다(마 22:2-14). 남편과 아

내의 사랑은 결국 두 사람 모두가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됨과 

사랑이 온전해진다.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주장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현대 사회

의 이혼율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나아가 동성애 및 동성혼을 당연한 것처럼 주장

하면서 이를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차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

닐 수 없다. 사도 바울도 음행, 간음 및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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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면서(고전 6:9b-10), 

율법이 제정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를 바로 분별하기 위함이며 동성애 및 

동성혼 또한 건전한 교훈에 배치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딤전 1:10).

(5) 경건한 가정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 사역으로 가정

의 구속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이러한 구속은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져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은 축복을 받아 남편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누리게 되며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기업으로 받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아 시온의 복을 누리게 

된다(시 128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모든 이스라

엘의 열 두 지파를 모아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의 우상들

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고 도전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이라고 고

백했다(수 24:15b).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우 경건한 가정이었다. 그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

는 가정이었기에 마침내 베드로 사도를 통해 복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최초의 

로마인 가정이 되었던 것이다(행 10). 초대 교회도 장로와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을 세

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삼았다(딤전 3:4-5, 12). 그러므

로 현대 가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먼저 회개하고 각각 예

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 가족 전체가 주님을 바로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

다. 그럴 때 가정은 지상의 낙원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거듭나면 그는 의롭

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 즉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

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른다(롬 8:14-15).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인종과 문화, 언어와 피부색 등 모든 차이점들을 넘

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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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고(막 3:35) 사도 바울도 같

은 의미로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

지께 나아가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한다(엡 2:18-19).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형제 사랑”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 ‘필라델피아(philadelphia)’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결코 동

성애나 동성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우애하며 친절을 베풀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속된 가정의 완성된 모습은 어떠한지 마지막

으로 살펴보겠다.

4. 결혼 및 가정의 완성

 

(1) 어린 양 혼인 잔치

천국에는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결혼이 없고 모두 천사와 같기 때문이다(눅 20:34-36).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영원한 천국 가정이 완성되는 것이다(계 21:2).

예루살렘은 구약에서도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처럼 항상 여성형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

님은 남편이요, 이스라엘은 아내와 같다는 것이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

랑이요, 교회는 그의 신부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

회 성도들을 신랑 되신 예수께 중매하는 자라고 소개한다(고후 11:2). 

이러한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을 늘 예비하여 마침

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예복으로 

입었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이다. 이 날은 기쁨과 사랑이 완성되는 날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충만한 날이 될 것이다(계 19:7-9a). 

신학자 드와이트 펜테코스트(J. Dwight Pentecost)는 이런 의미에서 이 영원한 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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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누릴 성도들의 삶을 아홉 가지로 적절히 요약했다.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고전 13:12), 둘째,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계 14:13), 셋째,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며(고전 13:12), 넷째, 거룩한 삶(계 21:27)을 살게 되고, 다섯째, 기쁨의 삶(계 21:4)

을 살며, 여섯째, 섬김의 삶(계 22:3)을 살게 되고. 일곱째, 가장 부요한 삶(계 21:6)을 

살게 되며, 여덟 번째, 영광스러운 삶(골 3:4)을 살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히 주님

을 경배하는 삶(계 19:1)을 살게 될 것이다(Pentecost, 1964: 581-82.).

(2) 최후의 심판 

하지만 가정을 파괴한 자들은 이 어린 양 잔치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

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하며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히 13:4).

사도 요한 또한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

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계 22:15). 여기서 ‘개들’이란 극단적 표현은 성적 타락이 극도

에 달한 무리를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도덕적 삶을 살

고 어떤 가정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모

든 삶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전 12:14; 갈 6:7-8).

(3) 영원한 축복

어린 양 혼인 잔치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

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친히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녀들은 하늘나라 

백성으로 더 이상 눈물과 죽음,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축복

을 누릴 것이다(계 21:3-4).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견고히 

서서 경건하고도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동시에 이 

세상에 진정한 결혼과 가정의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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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성경적 관점에서 건강한 결혼 및 가정

의 모습을 통해 동성애 및 동성혼이 왜 문제가 되는지 고찰해 보았다. 우선 창조 질서

에 나타난 결혼의 신적 기원에 관해 살펴 본 후에 이것이 어떻게 타락되었으며 동성

애 및 동성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석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건

강한 결혼 및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한국 교회의 과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먼저 건강한 결혼 

및 가정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혼란한 이 시대에 가장 설득

력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구체적인 삶으로 그 진정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

이 혼인을 귀중히 여기며 혼전 순결을 지키면서 회복된 아름다운 천국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은혜로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인재로 키우면서 세상에 선하고 모범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맥도웰(S. McDowell)과 스토운

스트릿(J. Stonestreet)은 이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McDowell 

& Stonestreet, 2014: 113-122).

둘째, 동성애 및 동성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어윈 루처(Erwin 

W. Lutzer)가 말한 것처럼 양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확히 선

포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장차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해야 할 것이다(Lutzer, 2010: 29-52). 동성혼을 반대하

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차별도 아님을 강조하면서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세

워야 할 것이다.

셋째, 이와 동시에 동성애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으

면서 그들이 건강한 결혼 및 가정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나온 영화 “Sing over me”(www.singovermemovie.com) 및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GODpeople, 2016: 32-35)라는 다큐멘터리는 동성애자도 얼

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적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리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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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보다 건강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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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ristian View on Same-Sex Marriage

Yong Joon (John) Choi (Handong Global Universit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f same-sex marriage from the Christian 
world view of creation, fall into sin, redemption and consummation. To 
begin with, the divine origin of hetero-sexual marriage in creation order is 
discussed. Then it investigates how this marriage ordinance has been 
distorted due to the fall. After that, we see how the redemption of Jesus 
Christ can restore this marriage and family. Finally, the best picture of 
consummation is drawn, together with the serious warning of final judgment. 
After that, as a conclusion, I argue that Korean Christians should be able to 
show the authentic feature of sound family and healthy marriage life to the 
world. At the same time, they should declare a clear position on the issue 
of same-sex marriage as well as help those involved in homosexuality so 
that they might be restored.

Key Words: Homosexuality, Same-Sex marriage, healthy marriage and family, 
Korean church, Christian world view




